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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16. 9. 20(월)

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공공주택정책과
∙과장 김철흥, 사무관 하재범, 주무관 김대영

∙☎ (02) 2110-4505, 4508

보 도 일 시
2016년 9월 2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�방송�인터넷은 9. 20(화) 08:30 이후 보도 가능

지자체가 출자한 리츠,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

-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강호인)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

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(지방공사) 출자한 

부동산투자사회사(리츠)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

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
위임한다고 밝혔다.

ㅇ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

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

사항을 수용한 것이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ㅇ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

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․도지사에게 위임

한다.

ㅇ 이에 따라,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
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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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히, SH공사에서 출자한 ‘서울리츠 1호’가 지난 7월 5일 영업

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, 은평, 신정 등 도심지에 1,500여세대의

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‘서울 리츠’를 통해 ’18년까지 2만호의

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 사무관(☎ 044-201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